
마구아구는 동굴 앞에 뿌지직, 뿌지직 똥을 싸고 있어요.
마구아구는 왜 집 앞에 똥을 잔뜩 싸 놓은 걸까요?

마구아구의 마음이 되어 글을 써 보아요.

‘뿡뿡 뿌지직’ 똥 싸기

작/품/속/으/로



마구아구는 반쯤 마른 똥에 
찍혀 있는 발자국을 발견했어요.
누구 발자국인지 알려면 
어떻게 해야 할까요?

함께 도둑을 잡아요.

작/품/속/으/로



마구아구는 친구가 없었어요. 양식을 나눠 주는 거 말고
어떻게 하면 마구아구가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?

친구가 없는 마구아구

작/품/속/으/로



화가 잔뜩 난 마구아구 앞에
산양이 납작 엎드려 용서를 빌었어요.

내가 만약 마구아구라면 
어떻게 했을까요?

내가 마구아구라면?

내가 마구아구라면?

작/품/속/으/로



월악산 영봉 꼭대기에 올라간 마구아구는 
이제까지 받은 발도장 나뭇잎들을 
왜 날려 버렸을까요?

나뭇잎을 
날려 보내요.

작/품/속/으/로



마구아구 마음이 바뀐 순서를 차례대로 써 보아요.

①  양식이 한 무더기만 남아도 
속상해하지 않았어.

②  네 녀석이 바로, 바로, 바로,
바로오오오오!

③  잡기만 해봐라. 
내 송곳니 맛을 보여 주고, 
열 배로 갚으라고 할 테다.

④  대체 어떤 놈이야, 
     절대로, 도저희, 
     죽어도 용서 못해!

⑤  좀, 달라고 하지 그랬어. ⑥  내가 욕심쟁이라구? 
야, 거기 서!

작/품/속/으/로



기자가 마구아구를
찾아갔어요.
함께 인터뷰해볼까요?
내가 기자라면
어떤 질문을 하고 싶나요?

마구아구를 
인터뷰 해요.

작/품/속/으/로

기자 : 마구아구 씨 동굴에 모아 둔 양식 한 덩어리가 없어졌다는 걸 
      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?
마구아구 씨 :

기자 : 마구아구 씨 범인을 찾았는데 왜 양식을 주고 그냥 오신 거죠? 
마구아구 씨 :

인터뷰 질문을 만들어 보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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